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짐칸에 관을 싣고 달리는 트랙터 뒤를 아이들이 쫓는다. 아이들은 곧 짐칸에서 내린 관을 구덩이에 묻는데, 맨손으로 흙을 퍼 담아 다지는

그들의 얼굴에는 웃음도 보인다.

이집트 작가 와엘 샤키의 작품 ‘텔레마치 사다트’ 속 한 장면이다. 사다트는 1981년 10월 열병식에서 암살당한 안와르 사다트 전 이집트

대통령을 뜻한다. 샤키는 이집트 한 시골 마을에서 사다트가 숨진 열병식과 그의 장례식을 트랙터와 트럭 등으로 패러디했는데, 군중으로

동참한 베두인 아이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담아냈다. 사다트의 암살은 이집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지만, 사건을 겪지 않았던 아이들에

게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다. 실제 있던 일을 다루되 정치적·사회적 해석을 덜어낸 새 관점에서 보려는 게 샤키의 의도다.

와엘 샤키의 작품 ‘텔레마치 사다트’ 한 장면. 바라캇컨템포러리 제공

서울 종로구 바라캇컨템포러리에서 전시 중인 와엘 샤키의 ‘동굴(암스테르담)’. 바라캇컨
템포러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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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종로구 바라캇컨템포러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샤키의 2000년대 초기 작품 5점을 ‘와엘 샤키 : 텔레마치와 다른 이야기들’이라는 이

름으로 전시하고 있다. 텔레마치는 1970년대 서독의 TV 버라이어티 쇼 이름으로 인기를 끌어 여러 나라에 수출됐다. 샤키는 1971년 이

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따라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로 메카로 이주했고 거기서 <텔레마치>를 보며 자랐다. 샤키는 두 마을이

나와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여러 시합을 벌이는 프로그램 구성에서 ‘다른 문화 간의 충돌과 교류’라는 영감을 얻어 2007~2009년 텔레

마치 연작을 만들었다. 나일강 삼각주 한 시골 마을에 헤비메탈 밴드를 초청하고는 메탈 음악을 들어본 적 없는 마을 사람들, 호응 없는

관객 속에서 꿋꿋이 공연을 이어가는밴드를 담은 영상 ‘텔레마치 교외’는 문화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.

전시된 다른 작품에도 샤키의 생애가 녹아있다. ‘동굴(암스테르담)’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대형 식료품 마트에 샤키가 검은 외투를

걸치고 출연해 코란의 알 카흐프(동굴의 장)를 암송하는 영상이다. 샤키는 튀르키예 이스탄불,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같은 형식의 작품을

촬영했는데, 무슬림이자 해외 이민자인 자신의 처지, 영상 중간중간 배경으로 잡히는 백인들과 아랍계 유색인들을 통해 세계화가 각 지역

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부조화를 보여준다.

‘알아크사 공원’은 예루살렘의 성지인 바위의 돔이 놀이기구처럼 들썩이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회전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

현한 작품이다. 알아크사(성전산)에 위치한 바위의 돔은 이슬람 양식의 건물이지만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은 이곳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

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한 유적이 각 종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, 정치적 상징물로 쓰이고 있는 현상을 흔들리는 바위의 돔

으로 표현했다.

샤키는 지난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이집트관의 대표 작가로 큰 관심을 끌었다.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미술관에서도 개인전을

개최했는데, 한국의 판소리를 재해석한 작품 ‘러브스토리’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. 샤키는 초기에 사용했던 영상 외에 최근에는 꼭

두각시 인형이나 가면을 쓴 배우의 연극 등 공연 예술로도 표현 양식을 넓히고 있다. 전시는 다음달 27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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